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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 보고 싶지만 재판이 진행 중 이니까 내가 

바쁩니다. 신경써야할 것은 신경 써야 하니까요. 일

을 할 때는 옛날식으로, 하던 대로 하고 있으면 됩니

다. 

내가 없을 때도 7,8년 동안 했으니까 특별히 내가 

왔다고 다르게 진행 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던 대

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나가서 하게 될 때는 

각 분야대로 그때에 맞게 할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변경시키면 잘 안됩니다.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요. 어떻게 할까 자꾸 고민 하지 말고 자꾸 일을 하

다보면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알게 됩니다.  자꾸 

일을 하다보면 달라지기 때문에 앉아서 구상 하면 

모릅니다. 

나이 먹은 사람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나무가 오래되어서 관리 

필요 없다고 하지만 병들었을 수도 있으니  스스로 

관리도 하고 다른 사람이 관리도 해주고 해야 합니

다. 바람이 불어서 쓰러질 일은 없지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부모들이 나이 먹어서 60세 70세 

됐어도 90세 노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매일 관리를 해주십시오.

중고등부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앞으로 틈틈

이 시간을 내어서 보내줄 테니 잘 교육시켜주십시오. 

중고등부라고 그냥 보면 안 되고 귀하게 봐야합니다. 

유럽 같은데서 보니까 7,8살짜리하고 9살짜리하고도 

나랑 대화가 안 되었습니다. 차원이 높아서. 왜냐하

면 선진국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일찍부터 7살 

때부터 차 부속품 빼다가 조립합니다. 한두 명이 아

니고 80프로이상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 

수준으로 길러야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뒤떨

어지지 않습니다. 세계사람들 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데 일찍 교육을 시작했느냐 늦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만 하면 안 됩니다. 

사회에 맞춰서 사회세계도 가르쳐줘야 합니다. 사회

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호칭에 대한 부분도 잘 교육

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언어를 잘 모릅니다.  

나는 선생이라 표현하고 예수님을 주로 많이 표현합

니다.  성경에 300번 400번 500번 나옵니다. 분명

히 알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주라고 했을

까요? 하나님을 주인입장에서 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가르쳐서 어렸을 때 정확히 길러야 합

니다. 부르는 것부터 명칭부터 잘못 부르면 안 됩니

다. 철통같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합니다. 교육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에서 한국문화를 말할 때 우리단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국가는 우리단체 소개를 안 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축하 공연 할때도 우리 애들

이 나가서 공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단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우리를 다시 봤

습니다. 그러면서 인식을 시키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

도록 하십시오. 문화단체 행사에 우리단체가 많이 나

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안들에게 우리단체라고 했

더니 정말이냐고 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렇게 악평을 듣느냐고 했습니다. 

나쁜 놈들이 나를 간첩이라고, 세계 각 나라를 돌아

다니는 세계적인 간첩이라고 하면서 악평해서 내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평대협 애들에게도 전부 인터넷(싸이트) 없애라고 했

습니다. 너희들끼리 싸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들

이 고소 한 것 “우리가 참자. 하나가 으르렁하면 우

리는 야옹하면서 안 싸운다. 호랑이하고 고양이하고 

안 싸우니까. 우리가 참자. 으르렁하면 서로 싸우게 

되니까 선생님이 통제하니까 안한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해나가십시오.

애들이 잘되나 안 되나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사람

하나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모릅니다. 계속 잘 

길러줘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유익을 위해서라기보

다 생명 그것 하나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 잘 길러놔야 합니다. 전부 다 계속 못 봐서 이

름대면서 기도만 해줄 뿐입니다. 

성지땅도 귀하게 사용하십시오. 거기를 별장으로 만

들었겠습니까? 유원지로 만족하겠습니까? 수련장으

로 만족하겠습니까?  생명들을 다루는데 사용하도록 

만들었으니 그런 용도로 실컷 사용하십시오227. 

이제는 그런 것 못 만듭니다. 세계27개국 돌아다녔

는데 그런데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참고하려고 돌

아다녀봤는데 월명동 만한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

국 사람들도 월명동 보고 놀랐습니다. 


